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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809(화)�예레미야� 7-10장� �내�목소리를�들으라!

만일�예레미야의�선포를�듣고�진심으로�회개하려는�자,

돌이키려는�자가�있었다면�어떤�반응으로�응답했을까요?

그는� <성전>에�올라가�더욱�정성된� <예물>을�드렸을�것입니다.

성전은�주의�거처요,�주께로�가는�참된�길로�간주되었기�때문입니다.

심판과�멸망의�메시지를�들은�이는�안정과�구원을�갈망하며

주의�날개�아래�거하고자�성전을�찾았을�것입니다.

(삼하22:31, 왕상8:11,29, 시5:11,34:8,118:8-9, 36:7, 57:1, 61:4, 91:4)

그러나�하나님은�성전을�도둑의�소굴이라�부르십니다(7:11).

귀를 틀어막고�나오면�무슨�소용이냐며�책망하십니다(7:13,27).

하나님은�옛적부터�인애와�정의,�의로움을�강조하셨건만(7:23-24),

백성들은�옛적부터�목이�곧고�완고했습니다(7:25-26, 8:5-6, 9:13-14).

그들은�제멋대로�더�정성된� <예물>을�바치더니(6:16-20),

급기야� <우리가�구원을�얻었다>며�셀프�용인했습니다(7:10, 11:15).

참�신앙,�참�회개에는�반드시�삶의�변화들이�동반되기�마련인데,

유다의�신앙은� <정성의�종교>에�머물러�있었습니다.김근주, 특강 예레미야

일상에는�폭압과�우상들이�가득했습니다(7:5-9,9,18, 9:5,8, ).

유다는�현실정치와�국제정세의�위기를�열강으로�해결했습니다.

정치/종교지도자들은�자신들의�본분들을�잊었습니다(8:10, 9:12, 10:21).

헛되고�무익한�것에�기댄�결과�수많은�전쟁에�휘말리고(10:1-9,14-15),

고아와�과부,�나그네와�수많은�사회문제들이�수반되었습니다.

<너희�길과�행위를�바르게�하고�내�목소리를�들으라!(7:3,23)>

그들의�신앙은�성전과�제사에�갇혀있었습니다.

<하나님�사랑>과� <이웃�사랑>은�결코�분리되지�않습니다.

<여호와�경외>는�종교적�의미에�국한되지�않으며(10:10-16,23),

국가와�개인의�생존과�안녕에�직결됩니다(7:23, 8:8-9, 9:23-24).

나는�참� <신앙인>입니까?

❶ 나는�하나님�앞에� <귀를�열고>�나아갑니까?
❷ 나의�신앙은�교회의�담장을�넘어�세상�속,�일상에서도�동일합니까?

시작기도 + 통독  예레미야� 7-10장


